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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   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4.23(목) 09:00

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
 - 광역교통 개선 방향 논의 및 충청권 협력 강화 - 

 

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이하 ‘행복청’, 청장 강주엽)은 4월 23일(목) 제

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(이하 광역교통협의회)를 개최하여, 

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계획권 교통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. 

* 교통협의회 : 행복청, 국무조정실,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,

충청광역연합, 7개 광역․기초 지방자치단체(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

충청남도, 청주시, 천안시, 공주시) 참여

 이번 회의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전국 

최초의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

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충청권 광역교통 연계의 상징성을 더 했다. 

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정과제인 ‘행정수도 세종 완성’을 뒷받침하기 위한 

광역권 교통 핵심 안건들이 다뤄졌다. 우선 ‘행복도시 내 국가상징구역 관

련 광역 교통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’을 공유하고, 광역교통망의 핵심 동

맥인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추진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.

 현재 추진중인 세종~조치원 BRT 노선은 2027년 운행을 목표로 현재 실

시계획을 수립 중이며,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. 또한, 세종~공주 광

역 BRT는 20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, 2027년 1월 운행개시

를 목표로 하고 있다. 

 이와 함께 충북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시외버스 대상 확대 적

용을 제안했고, 청주시는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

을 공유하며 환승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.  

  대전시에서는 차고지 건설 예정인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참석자들에게 신교

통 수단인 3칸 굴절차량에 대한 설명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. 해당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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량은 최대 230명까지 수송 가능한 대용량 교통수단으로 저상형 구조로 설

계되어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. 

 

  대전시는 오는 6월까지 도안동로 일부 구간(갑천4블럭~용반네거리)에서 

시험운행을 실시한 뒤, 전용차로 및 차고지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

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.

 광역교통협의회 위원장인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“광역 교통협의회는 행

복도시권 광역대중교통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” 며, “앞으로도 관계

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하나의 행정수도권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

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“전국 최초 도입을 앞둔 3칸 굴절차량 운행 

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

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 광역교통협의회 회의 사진

담당 부서

행복청 도시계획국 책임자 과  장 강병구 (044-200-3280)

교통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철 (044-200-3294)

대전시 교통국 책임자 과  장 김미중 (042-270-5770)

버스정책과 담당자 팀  장 박미영 (042-270-5780)

대전시 철도건설국 책임자 과  장 조형륜 (042-270-0910)

철도정책과 담당자 팀  장 서정미 (042-270-0930)
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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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광역교통협의회 개최 사진

    

<최형욱 행복청 차장(왼쪽에서 일곱번째)이 4월 23일(목) ‘제33차 행복도시 광역

계획권 교통협의회’에서 관계기관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> 

   

<최형욱 행복청 차장(왼쪽에서 세번째)이 ‘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’

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>


